
일본의 방적 업계 - 2006년의 “쿨비즈” 효과 기대한  

대응 소재 개발에 가속 

2005년 여름철에는 일본에서 열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에어컨 가동 기준을 

25℃에서 28℃로 3  ℃ 올림으로써 신사용 의류에 미친 “쿨비즈(cool biz)”가 적

지 않은 파급 효과를 보여 직장인들의 노타이(no tie) 차림이 타이나 셔츠, 재

킷, 팬츠뿐만 아니라 재킷을 입지 않은 신사가 소품을 넣을 수 있는 백(bag)

까지도 “쿨비즈”가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영향은 예상치 못한 일이기는 

하였으나, 신사복의 경우는 판매량이 전년비 5~15% 증가하였고 셔츠의 경우

는 상품에 따라 30% 또는 100%, 300% 증가를 보이기도 하였고, 재킷이나 팬

츠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2006년 여름철은 전년도보다도 훨씬 남성의 여러 여름 복장 분야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05년에는 중년 남성이 부인이 사주는 대로 입었으나, 2006년에는 스스로 

셔츠를 고르는 경향이 눈에 띈다고 하여, 남성들의 구매 방식이 “쿨비즈”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고 각사의 셔츠 텍스타일 담당자들은 “쿨비즈” 효과를 긍

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 환경성의 조치가 늦어져 때를 맞

추지 못하였으나, 2006년 여름철에는 “쿨비즈”에 관련된 소재 개발이 열을 띌 

것 같다. 

 ◎ 시키보 - 아제쿠를 광범위하게 응용 

시키보는 일본의 고대 건축 양식의 하나로 통풍이 잘되는 아제쿠라(校倉) 



구조를 살린 특수 직물 “아제쿠”를 응용한 소재를 개발하여 “쿨비즈”에 따른 

소재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아제쿠”는 폴리에스터와 면을 교직한 소재로, 폴리에스터는 도레(東レ)의 

“알픽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섬유는 태양광의 반사로 쿨(cool) 효과가 좋

은 특수 세라믹스를 이겨 넣은 것으로 UV 케어 효과와 속이 비쳐 보이지 않

게 하는 효과가 있다. 

“아제쿠”의 응용 소재로서는 스트레치 소재 “뉴 파왈”과 짝 맞춘 “스트레

치 아제쿠”를 2006년 춘하절에는 판매할 것이다. “아제쿠”의 청량감과 입었을 

때의 좋은 기분을 살리도록 하였다. “커터 셔츠(cutter shirts)” 비슷한 피트성을 

소비자들이 좋게 받아들이고 있다고도 하여 판매 초부터 잘 나가고 있다. 

면 100%의 “아제쿠 C”도 2006년 춘하절용으로 판매될 것이다. 초장면 수

준의 원면을 정방 교연으로 방적하여 광택성이나 피부와의 부드러운 촉감을 

소재로 살렸다. 나노 테크 가공 소재군 “나노 스타일”로 상품화하고 있는 부

드러운 촉감 가공 “테크노 소프트” 등의 가공과도 짜 맞추어 소비자에게 제

안하고 있다. 

환경을 배려한 “쿨비즈” 본래의 취지에 따르면, 생분해 폴리에스터를 사용

한 “칵스(KAX)”로 만든 소재도 장차는 소비자가 요구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있어, 그와 같은 에코 소재의 셔츠지도 개발할 작정이다. 세탁성이 좋은 방

오 가공에서는 “데셀”이 진화됐다고 볼 수 있는 “이지 클린(Easy Clean) ”Ⅱ 도 

개발할 것이다. 

 ◎ 도요보 - 소재 메이커의 기술력으로 다양한 신소재 개발 

도요보는 소재 메이커가 아니고는 볼 수 없는 기술력과 발상에서 “쿨비즈”



의 여러 가지 스타일의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가공 기술에서는 형태 안정성

이 우수한 VP 가공 “나노 프루프(Nano Proof)”로 면과 리넨(linen)의 혼방 소

재를 사용하고 있다. 수지에 의한 형태 안정 가공과 비교하면 나노 프루프는 

아주 얇게 가공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나노 프루프 가공의 셔츠를 2005

년에 140만~150만매를 판매하였고, 2006년에는 200만매로 늘린다는 것이 회

사의 방침이다. 

한편 “쿨비즈=노 넥타이”의 이미지가 강하여 노 넥타이에 대한 반작용도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므로 넥타이를 매고도 덥지 않은 소재 개

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고차 복합 혼섬 방적 “마나드”로 방추(防皺) 기능이 

있는 원사 “셀렉트 스판” 개발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소재이다. 혼섬하

는 스판에 섬유가 가는 원료를 사용함으로써 방추성을 좋게 하였다. 보통의 

폴리에스터ㆍ면 혼방사를 사용한 가공 전의 원단에서 방추성은 2급 정도이

나, “셀렉트 스판”을 사용하면 3급 정도로 성능이 올라간다. 물론 “나노 프루

프”와 짜 맞춘 소재의 판매도 추진한다. 

원면 특화 소재에서도 “쿨비즈”에 맞춘 소재를 제안하고 있다. 고급 원면

을 사용한 “아스완 나일”은 리넨 20% 혼방으로도 만들어 볼 예정이다. 패션 

측면에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스트레치계의 셔츠가 유행하고 있어서 소

프트 스츠레치성이 있는 “다우 XLA” 사용의 셔츠지를 개발하여, 2006년 춘

하절용으로 성수기를 맞출 예정이다. 

 ◎ 닛신보 - 대나무 섬유 등의 “에코” 소재도 상품화 

닛신보는 노 아이론 셔츠인 “논케어”를 2005년에는 150만매 판매하였는데, 

2006년에는 200만매를 판매할 계획이다. 해외로도 수출할 계획이나 봉제 거

점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할 만큼 생산이 판매를 못 따르고 있으며, 일본 내



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판매처는 주로 백화점이나 전문점이며, 드레스 셔츠용 논케어의 제품 가격

은 평균 6,900~7,900엔이며, 최근에는 1만엔 이상하는 고급 셔츠가 잘 팔리는 

경향이며, 볼륨 존(volume zone)의 판매도 강화하면서 고급 존용 상품에도 주

력하고 있다. 2005년에는 마 혼방 등을 판매하여, 색과 소재를 다양하게 상품

화하였다. 또한 숙녀용 블라우스나 유니폼도 적극적으로 판매하였다. 

닛신보는 나노 테크 가공 소재군 “나노 사이언스(Nano Science)” 시리즈의 

“DC(Dual Clean) ”Ⅲ 은 논케어와 짝 맞춘 소재로서 흡수성이 있으면서도 발유

성이 있는 방오 가공 소재로서 인기가 좋다. 기능성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하

여도 “쿨비즈”에 대응하여 적은 세제로도 때가 잘 빠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소재에 있어서는 새로 브랜드화한 천연 죽(竹) 자체의 섬유를 사용한 면 

혼방 소재 “자연보(自然譜)~대나무 섬유의 가락”을 쿨비즈에 대응하는 소재

로 제안하였다. 또한 SEK 마크 기준에 맞는 항균성이 있으며 면보다도 좀 

많은 흡습성이 있어, 대나무 섬유 자체의 촉감이나 산뜻한 촉감이 색다른 특

징이다. ♣ 

 


